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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의 시각 중심 체제와 식민지적 근대성

소환되는 가정 상품미학으로서의 글쓰기

맺음말

문제제기1. 1)

년대는 희곡사적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지면으로 창작희곡이 발표된 시기이자 신파극의 전성기였다 그

리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식민지 체제 하에 편입되면서 식민지적 근대

성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법률 정치 문화

경제 층위에서 뿐 아니라 도시 공간 건축 회화 사진 영화 연극 무대

신문 등 시각 매체가 전격적으로 재조정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것은

근대성에의 광휘와 함께 식민성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분열된 체

험을 강요하는 요인이 된다

무엇보다도 년대는 이전의 년대에 선보였던 사적 공간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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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간의 분리 근대적 자본주의 체제의 도래 주술적인 전근대적 시공

간과 균질적 근대 시공간의 복잡한 착종 양상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

서 주목을 끈다 이 시기에 신파극이나 활동사진 관람과 관계된 공적

공간의 창출은 눈에 띠게 늘었지만 인쇄된 희곡의 발표량은 많은 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창작 희곡과 연극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한국현대희곡사  한국근대희곡문학연 

구 한국사실주의희곡연구  한국희곡의 지속과 변화  한국근대 

희곡사 한국 근대희곡 연구사  한국극문학  한국 신연극 연 

구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들 선행 연구들은 창작 희곡의 근대적

면모와 그 한계 그리고 우리의 전통 극 장르와 일본 문학과의 관계 희

곡 텍스트의 내적 원리 등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다소 낯선 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이 글은 년대적 상황을 식민지적 근대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때 그리고 도시 공간 건축 박람회 박물관 신문 매체와 사진 등의 시각

적 표상 공간 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간주함으

년대 초기 근대에서 극장 공간을 둘러싼 근대성 체험에 대해서는 다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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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진 한국 연극의 근대성 재론 초의 극장 공간과 관객의 욕망을 중심

으로 한국연극학 제 호 한국연극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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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시각적 인쇄 매체로 전달되는 희곡 텍스트의 존재 방식을 고민하

고자 한다 즉 광의의 미디어의 출현언문일치 복제기술 교육 교통 원

근법적 회화 사진과 성립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근대성의 특성을 분

석하거나 건축물을 회화 사진 문자 매체 영화 광고와 같은 각도에서

취급함으로써 다양한 근대적 징후를 텍스트성으로 간주하거나 건축

지도 문학에 나타난 식민지적 관음증 을 분석해 내는觀淫症

접근 방식에 주목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년대에 대한 본격적인 희곡사나 연극사 서

술 방식을 우회한다 다만 이 글의 문제의식은 희곡 텍스트가 시각적 매

체인 문자언어로 고착되어 소통되는 정보라는 사실 그리고 희곡 텍스트

의 이러한 특성이 희곡 텍스트가 책 외부와 절연된 상태에서 텍스트의

내적 원리만을 지니고 있는 독립적이고 자기완결적인 미적 체계도 아니

고 그렇다고 텍스트 외부로 완전히 환원되는 세계의 흔적도 아니라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이 글은 다분히 비약적인 논리의 적용을 허

용한다 즉 문자매체로서의 희곡 텍스트 작동 원리는 자기 이외의 시각

체제도시경관 주거공간 관람체제 그 외 시각적 매체와 상호 중첩되는

실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가설이다 따라서 이 글은 년대 창작

희곡에 다가가기 위해 시선 주체와 공간과의 관계 정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매체의 욕망 텍스트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시각적 정보들과

의 배치에 의해 의미 생산을 실천하고 있는 국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자 하였다 이 글에서 희곡 텍스트의 내적 원리와 작가의 주제의식까지

취급하지 않은 것은 그 텍스트가 미디어의 맥락 속에서 다른 정보들과

표상공간의 근대 박성관 옮김 소명출판李孝德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박훈태 송영일 옮김 문화과학사  

최정무 경이로운 식민주의와 매혹된 관객들 문화읽기 삐라에서 사이버 

문화까지 현실문화연구 

최정무 한국의 민주주의와 성차별 구조 위험한 여성 일레인 김 최정무  

편 박은미 옮김 삼인



동거 하는 텍스트 주거 공간의 현상학에 일차적으로 주목하고자同居

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우선 년대의 각종의 시각적 공간 형성 및 미디어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지점은 각종의 공간과

시각체계가 식민지적근대성과어떤관계를맺고있는가에대한일반적

인 조감이다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것의 분리 시각 체험이 근대인과 식

민지인을 호명하는 양상 근대적식민지적 시선 욕망이 대상을 어떻게 점

유하며이 시선의정치학에서 발견되는것이무엇인가에 주목하였다 그

다음으로는조일재의 病者三人 을이텍스트가게재된인쇄매체와의절

합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글은 각각의 희곡

텍스트가지니고있을미적 특성 구성원리 주제와메시지등과같은 직

접적인텍스트분석까지는취급하지않는다 결국 이글은희곡 텍스트가

자신의 외부신문이나 잡지 또는 단행본와 어떻게 절합되고 배치되는가

나아가 그 외부인쇄매체 의 외부 도시경관 주거공간 관람체제 시각적

매체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희곡 텍스트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상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년대의 시각 중심 체제와 식민지적 근대성2. 1910

년 일제는 대한제국을 접수하자마자 일련의 전격적인 식민 제도를

강요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사업을 들京城 市街地 改正

수 있다 이미 년대 초엽부터 용산과 명동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주

지역이 확장되기 시작했지만 년 이후의 경성 시가지 개정 사업은 본

격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된다 이 작업의 기본 요지는 식민지 조



선의 식민지성을 명백하게 기표화하는 것이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운영

되어 오던 조선대한제국의 상징적 권력 지형도를 철저하게 해체하고 새

로운 체제의 식민지 도시로 재편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었던 전근대적 경성 도로는 인도와 차도로 분

리되고 길거리에 가로수와 가로등이 설치되며 용산과 경복궁을 연결하

는 근대적대로 가 건설된다 직선 도로가 뚫리고 그 도로 양쪽에세大路

워진 가로수와 가로등은 매우 생소한 시각적 효과를 생산하게 된다 이

른바 원근법적 소실점의 형성이 그것인데 도시 공간은 균질적인 공간

분할에 의해 단절되고 절합되며 초월적 소실점을 향해 수렴된다 그 소

실점 한 가운데에 조선총독부가 자리잡게 될 것이었다

이미 세기말부터 부산 제물포 등을 중심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근대

적 서양식 건축 양식은 조선 주민들로 하여금 낯설고 새로운 스카이라인

을 제공했고 이는 자연과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던 주거 환경 및

시각 효과를 자연으로부터 날카롭게 분열시켰다

물론 년대 당시에 조선총독부 청사가 완공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년

부터는 조선총독부 청사 건축공사가 경복궁 경내에서 기공되어 궁궐 전면에 남

아 있던 건물들이 모두 철거되었다 즉 일제는 조선물산공진회가 끝난 후 식민

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의 새 청사를 짓기로 하고 그 해 여름에 신축 지진제

를 거행함으로써 공사를 시작했다 여기서 경복궁의 남쪽 지역인 근정地鎭祭

문 이남의 흥례문 과 그 좌우쪽의 낭무 를 위시하여 유화문興禮門 廊璥 維貨

용성문 협생문 및 금천교 일대의 건물들이 모두門 用成門 協生門 禁川橋

헐리게 되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년 월부터는 궁성 동쪽 건춘문에서

서쪽 영추문까지 횡단도로를 내어 공사의 편리를 도모하기도 하였던 것인데 이

건물은 년에야 준공된다 경기도 면京畿地方 名勝史蹟 李哲の  

왕궁사 면 경성부 권 면 동아일보源 王宮史 京城府史      

서울육백년사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소실점으로서의 조선총독부 청사를

거론한 것은 비록 년대에 완공된 건물로 당시 주민의 시선에 포착되지는

못했지만 이미 경복궁 내의 조선물산장려회나 박물관의 설치 그리고 이를 외

연적으로 확장시키는 조선총독부 건물 시공이 이 시기 제국주의의 구체적인 물

질적 실현으로 각인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명동성당 주변에 낮게 깔려 있는 경성의 전통 주택 단지는 서구적 종

교 건축물의 위엄에 압도되어 있는 듯한 형상을 보여준다 경성 시내 어

디에서나 올려다 볼 수 있는 첨탑 형식의 명동성당은 당시 주민들로 하

여금 도달해야 할 근대성의 어떤 극점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근대적 건축과 시각적 효과가 황홀한 유토피아를 상상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년도에 건설된 서대문 형무소의 감시 체

제를 살펴본다면 이 시기 건설되고 구축되었던 근대 도시와 근대 건축물

의 시각 체계는 초월적 소실점에 의해 감시당하고 규제 받는 타자의 공

간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피식민지 주민

과 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란 절대적인 외부 주체에 의해 점유

당하고 관찰 당하고 해석되는 피사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제는 대상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그리고 그 시선의 권력을 어떻

게 행사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용산과 진고개 일대의 근대 주택지와 상

가 의 시각성은 식민지 체제에서 시선 주체와 객체의 단절점을 규정商街

하고 신체권력의 동인 으로 작용한다 이제 경성은 용산의 일본군動因

주둔지와 경복궁 사이를 잇는 대로 를 중심으로 날카롭게 단절되고大路



구획된다 용산의 일본군 부대와 조선총독부 건물을 잇는 식민지 권력은

피식민지 주민을 관찰하고 대상화시키는 소실점의 기원이 된다 근대 초

기의 지식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주체의 위치를 선택해야만 했다 일방

적으로 관찰 당하는 피사체의 대상으로 고착될 것인가 아니면 식민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것인가이다

년대 초기 주택이 소위 누보식 式 의 의양풍 이었던擬洋風

것에 비해 년대부터는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확산된 주택 개량 운동

에 의해 문화주택이 일반화되었다 문화주택 운동은 일본식의 공간과

생활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식 주택의 장점만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위의 자료에서 눈에 띄는 사실은 전통 가옥 구조에 일본식 주

택의 중복도 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중복도는 손님을 현관 쓰重複道

기노마 자시키옆에 붙은 손님대기실 자시키 의공次 間 座敷 家長の

간 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고안물이다 이 중복

도의 의미는 가족 내부 구

성원과 손님의 공간을 철

저히 구분 짓고자 하는 의

식이 등장했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끼리 조차

도 화장실이나 부엌 등의

공간을 이용할 때에는 개

인의 공간을 건드리지 않

고 이동해야 했음을 의미

한다

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신예술파 양식으로 똑같은 굵기의 단조로운 선을

많이 쓰는 도안을 말한다



이러한 일식 주택 구조의 수용은 사회적 공간이 가족적 공간과 분리되

고 이에 따라 가정화 된 공간은 특권적인 성격을 획득한다는 사家庭化

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종의 근대적 강박이며 내밀한 공간을

통해 집단 무의식으로 강제되는 자본주의적 질서이자 가까운 미래로의

능동적인 집단 제안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이다 또한 그것은 가부장의

시선 아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감시 통제되어야 하는 초기 부르주아

의 강박증을 보여주는 구조이기도 하다 이때의 가족 구성원들은 개인의

공간을 소유할 수 있는 근대적 주체 임과 동시에 외부적 시선에 종

속 당하는존재이기도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식 주택의 보편日式

화는 개인 내면 가족을 발견하게 하는 동인 임과 동시에 초월적動因

주체에 의해 엄정하게 관찰 당하는 대상의 탄생을 의미하게 된다 년

대의 개인 가족 국민이라는 구성 요소는 식민지적 근대의 일방적인

프로젝트에서 내밀한 계열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근대적 개인이 근

대적 국민으로 확대 재생산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족가정 이라는 풍경

을 발견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공간의 재배치와 시점의 재구성은 주체와 객체 관계를 재규정한다 이

는 시선의 기원으로서의 주체를 그 시선 활동의 궁극적 목적지로서의

객체와 단호하게 나눈다 근대사회는 도시 문명과 시각성 중심 문화로

이해된다 문제는 이러한 도시 문명의 시각성에 있어서 이 시각성이 생

산해 내는 표상 공간의 정치학과 그것의 근대적 식민지적 효과들이다

이정우 주거 공간에 틈입한 미래들 과거 속의 미래로 장기 지속하고 있는 일

식 주거의 근대적 공간 질서에 대하여 문화읽기 삐라에서 사이버문화까지  

현실문화연구 면

위의 글 면



이러한 체제는 특정한 시각 주체가 특정한 시각 객체를 지속적으로 생산

해 내고 그 결과물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특정한 사회 구성체

를 발명하거나 유지하는 데 이용한다 말하자면 피사체로서의 시선 객체

는 어느 순간에 어느 공간에서 발견된다 발견된 피사체는 특정한 코

드에 의해 분류 정리 진열됨으로써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지배 이데

올로기의 물적 근거로서 작동한다

이러한 시각 작용의 효과는 합리적인 배열과 규칙이다 그러나 이

합리적인 배열과 규칙은 마니교적 이항대립 체제를 근거로 하여 모순

과 불평등을 은폐하기 위한 근대적 이성주의의 가면을 쓰게 된다

년대 일제는 박람회와 박물관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조선을 시각적으

로 대상화한다 중요한 것은 이때 시각적 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의되는

방식이 다분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이라는 점이다

조선총독부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이란施政五年 紀念

명목으로 경복궁에서 조선물산공진회 를 개최한다 좋朝鮮物産共進會

은 정치를 베풀기 시작한 지 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위하여 개선되고

진보한 상업 기타 문물을 한곳에 모아 보여줌으로써 일본인 당국자들

을 고무 진작시키는 한편 조선민중에게 신정 의혜택을 자각시키기新政

위한 행사로서 이 행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체험하지 못했던 식

민지 통치의 힘을 그들의 정치적인 중심 공간 경복궁 한곳에 모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전시 기능을 했다 이러한 전시기법은

가족 제도 학교 공장 근대의료와 병원 사회사업과 수용소 등과 함께

근대적 질서식민지적 질서를 몸에 익힘으로써 근대주체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지방관리들의적극적인독려로식민지주민들은 년 월 일 개통

홍순민 광화문 수난사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년 동안 어떻게 살 

았을까 역사비평사 면

최석영 한국 근대의 박람회 박물관 서경문화사 면  



된 호남선과 월 일에 개통된경

원선 등을 타고 가을 추수京元線

도 미룬 채 단체로 경성으로 향했

다 월 일 개회식장에 일본 황

족 캉인노미야 코토히토閑院宮

부부가 등장했는데 이들의載仁

등장은 한국 강점에 따른 조선총

독부 지배체제가 구축된 기념일

월 일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서 일제에 의해 강요된

전시 공간이 식민지배의 담론을

재생산하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동어반복일 수 있

다 식민지적 시각 체제의 폭력성

과 함께 이러한 전시 정책과 공간이 근대적 전시 기법과 함께 근대적

문물들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

한 경험을 통하여 근대적 주체로서의 의식이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식민지 주민의

입장에서 경복궁이라는 공간에서의 박람회 및 공진회 체험은 이른바

시공간적 연속성문화적 전통성을 본격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조선의 정신적 상징적 핵심 공간이었던 경복궁에서 조선의 전근

대적 유물들과 일본이나 서구의 근대 문물들이 진열되었을 때 식민지

주민들은 역사로부터 탈맥락화된 조선의 유물과 진보적 의미의 서구 과

학 문물을 대조적으로 관찰 평가함으로써 피식민지인 스스로 자신의 문

화와 정체성을 타자화시키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작업은 폭력적이

거나 무력적이라기보다는 동의체제에 의한 헤게모니 획득 과정에 속한

다 조선 주민들은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인의 시



선 정치학에 기대어 자신의 정체성을 관찰하는 왜곡된 시선 주체로 탄

생한다

일제는 파리만국박람회 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박람회 빈

만국박람회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 파리만국박람회 시

카코 만국박람회 파리 만국박람회 센트루이스 만국박람회

영 일 만국박람회 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식민지를 경영하

고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된 유럽 제국들의 전시 정책을 본격적으로 학습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한제국을 강점한 것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년 일본대박람회 개최를 구상했으나 재정적日本大博覽會

이유로 실현되지는 못한다 년 후 동경근업박람회 의東京勤業博覽會

성공적 개최 경험을 토대로 년 동경대정박람회 가東京大正博覽會

계획되었다 일본에서의 동경대정박람회가 제국 의식의 표현에 그 목적

이 있었다면 그 다음해 조선에서 시정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는 식민지 지배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식민지 지배 이전

과 이후의 변화상을 과장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코토히토 일행은 고베 항구에서 해군 함정 도키화호를 타고 월神戶

일 제물포를 거쳐 경인선 특별 열차로 경성에 도착한 뒤 개회식에 참

석하기 위해 엄중한 의장 하에 남대문을 거쳐 경복궁으로 들어섰다

이러한 일련의 퍼레이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표상 공간을 이항대립

적으로 의미화시키는 행사였으며 시각적 훈련 과정이기도 하였다

공진회의 공간 속을통해 식민지적현실과 대조를이루는 인공적인 효

과가 생산되었다 즉 조선의 전통과 일제의 근대 관계가 비교 대조의

방식으로 재현함으로써 식민지 지배 이전의 상태를 부정태로 그 이후

의 상태를 긍정태로 내면화시켰다 거칠게 말해서 박람회 제도는 제국

주의적인 진리와 식민지배측과 식민지측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강조함

최석영 위의 책 면



으로써 지배 현실을 인정시키려는 정치의식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

한 정치의식은 식민모국과 식민지를 중심 과 주변 의 이

항대립 체제로 고착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차이의 지리

학 이 구축되었다 이곳에서 차이들은 지형화되고

이 차이들은 지리적인 영속성이 아닌 권력의 영속성을 재현해

내는 비유적 풍경 속에 배치되었다

이와 같은 식민지 공간에서의 시각 교육 정책은 박물관에도 그대로

연계된다 이때 박물관이라는 공간은 전시 라는 기억장치를 통해展示

대중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보다는 기억해야만 하는 당위적

인 역사상만을 배치한다 이때 역사 교육의 교재로서의 박물관은 공적

기억 장치를 통해 사회적으로 생산되어 과거뿐만 아니라 당대를 해석하

는 척도 기능을 한다 박물관을 통한 역사 교육은 일종의 국민皇國臣

의식의 자각을 통해 근대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물론 이것民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미디어라디오 신문 인쇄

술 등의 전세계적인 확산이었다 일본 국내가 안고 있었던 과제는 명치

유신 이후 그들 민족을 발견하여 국민 통합을 성취하는 것에 있었다

일제는 식민지적 타자로서 조선을 제시하기 위해 조선물산공진회를 개

최했고 이 공진회가 끝난 후 전시관의 하나였던 미술관을 조선총독부박

물관으로 용도 변경했다

일제는 공진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 청사를 짓기

시작했다 년 통감부를 총독부로 개편하면서 이미 남산에 있던 통감

부 청사가 좁아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바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년에 와서야 그 사업을 확정지었다 부지로 시가지 중요 위치

최석영 위의 책 면

면

최석영 앞의 책 면



에 있는 광대한 면적을 찾다가 경복궁 근정전 앞 만 평에 눈독을 들였

는데 공진회가 끝나자 바로 공사에 착수했다 조선총독부 청사는 그렇게

해서 공사에 착수한 지 년 만에 건평 천 평 연건평 천 평 층

짜리 화려한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로 완공되었다

조선총독부 산하 박물관은 단순히 조선물산공진회 때 사용했던 전시

공간을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년 이후

동경제국대학에서 파견된 인류학자 건축학자 등 일제의 관학자官學者

들에 의한 조선 고적 조사 및 발굴 사업성과의 식민지적 활용 모색을 그

배경으로 한다 일제는 공진회를 위해 경복궁 안의 주요 건물들을 수리

철거를 통해 각종 진열관을 마련했다 조선 시대에 동궁 의 일을 보東宮

던 계조전 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서양식의 미술관을 건립했다繼照殿

일제는 고고학적 조사와 발굴을 통해 먼 과거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여

주려고 하였고 근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근대적 과학의 힘에 한국

인들을 주눅들게 했다 이를 통해 일제는 자연스럽게 일제가 서술하려고

했던 과거 조선의 역사에 대한 신빙도를 높이려 했고 조선 사람들의 식

민지 문화를 보살펴 주는 주체가 총독부라는 의식을 유도하였다 그것은

일선문화동원 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내면화시키기위한 정日鮮文化同源

책의 하나였으며 혼란과 불만을 잊게 하고 단일하고 획일적인 견해를

만들기 위해 차이점을 억누르고 과거를 수동적이고 완성된 행위로 고정

시키려는 심전개발 운동의 전초전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心田開發

실은 이러한 식민지 정책이 시선의 정치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다

개화기 이후 조선의 여성들은 새롭게 발견되고 정의되어야 하는 시선

대상에 국한되었다 이는 선발 근대화 국가의 독점적 시선에 의해先發



문명의 결핍으로 코드화되었고 이러한 코드화는 선발 근대 국가가 제

국주의 팽창과 식민사업을 전개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상징체계로 작동

하였다 따라서 개화기 이후 조선의 여성들은 외부적 시선에 의해 탐식

의 대상으로 점유되었고 타자의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이는 제국주의가

피식민 국가를 점유하는 방식 더 나아가 지배의 대상으로서의 식민지를

여성적 신체로 국한시키는 행위로 수렴된다 외부자의 시선에 의해 사진

에 기록된 가슴을 내놓고 다니던 평민계층의 여성들은 유모로 오해되

었고 그림에 기록된 얹은머리와 부풀린 치마의 여성들은 모두 기생으

로 오해되었다 대신 쪽머리에 긴 저고리 넓은 소매와 가볍게 돌려 말은

치마가 전통적 여성의 범본으로 기억되었다

하지만 성적인 표현을 제거한 단아하기만 한 전통여성상은 다분히 인

위적인 과정 의료선교를 통한 육체의 훈육 일본식 다이쇼 룩大正

의 유행 등 을 통해 만들어진 근대적인 것일 뿐이다 문제

는 근대 초 부지불식간에 창안된 전통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비백인종



사회의 존엄과 종족성을 상징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해왔다는 데에 있다

그 창안된 전통은 언제나 근대화된 비백인종들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거울로 기능하며 끊임없이일상의 의복문화가 이식된 서양백인 의복 기

호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왔다 또한 그 박제물은 지배계급의 필

요에 따라 피지배자 훈육의 도구와 독본으로 기능해왔기에 더욱 폐해가

크다 탈식민의 시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탈전통주의의 시

각으로소위 전통복식를재고찰하고 그역사적굴레를해체하는일이다

미인도 에서 매너리즘적인 여인은 가체를 머리에 얹고 있지 않음에

도 후기 미인도의 전형적인 자세 손으로 가체를 만지는 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 그 육체는 전대와 달리 서구적 등신의 모양을 하고 있다

세기 말 이미 육체에 대한인식틀은 근대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년

대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기생엽서는 여성 의복 문화의 근대화를 보여

준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 여성의 두루마기이다 여성이 두루마기를 외

출복으로 입는 것은 년 의복개혁 이후의 일로 여성이 장옷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보여주는 큰 변화이다 더욱이 이 여성은 전문 모델에 가

까운 자세자신의 육체를 당당하게 타자의 시선에 제공하겠다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근대적인 여성 주체의 등장을 알리고 있다

허호 옮김 도쿄 이야기 이산 초판 쇄  면

메이지 시대의 사람들은 부국 강병을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지상 명령으로

생각했고 다이쇼 시대의 일본은 그러한 면에서는 이미 서양을 따라잡기 시작

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멋내기 나 환멸의 포즈가 다이쇼 룩이 될 수 있

었지만 그 이후의 일본의 역사를 상기해 보면 다이쇼의 모던 보이나 모던 걸

이 세계 열강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중도 탈락할 의사는 전혀 없었음을 알게

된다 다이쇼 룩이란 것도 결국은 서양을 배우고 서양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

는 과정의 한 단면이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대정 시기의 일본인과 일본大正

문화는 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강박적인 모방 심리와 동일시 욕망의 특징을 보

여준다

이정우 탈식민 시대의 옷입는 문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탈전통주의적 태도이

다 홈페이지



문제는 근대의 시선에서 전근대를 포착하고 점유하는 방식이다 근대

화를 욕망하는 인식론적 내러티브에서 식민지의 여성은 고착된 전근대

성이나 점유하고 싶은 몸 의 외현 으로만 기재될 뿐이다 어떤外現

의미에서 여성의 몸은 발견된다기보다 오히려 발명되는 그 어떤 것이

다 이는 근대화를 수행해야 하는 주체에게 있어 근대성의 정체성을 구

축하기 위해 대립항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배제 삭제 왜곡 페티쉬

로서의 대상이다 그것은 지워지거나 왜곡되거나 은폐되기 위해서 또는

근대성의 광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계열체에 속할 뿐이다 적

어도 근대 초기의 근대적 지식인에게 있어 가정 부인 여성이라는 존재

는 근대성을 확립하기 위한 일련의 실천에서 재정의되고 새롭게 발견되

어야 하는 일종의 잉여이다 비록 가설에 머무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

한 징후를 년대 희곡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가정 부부 결혼 연

애 모티브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또는 일본은 동양을 조사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고擬似 西歐的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하여 서양은 동양 자신도 알고 있지 못한 동양의

모습을 만들어 냈다 존 톰슨 펠리스 비토와 같은 사진가들 언더우드 앤

언더우드 같은 회사들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다

니며 남겨 놓은 사진의 빛은 왜곡된 인류학의 물질적 실천이다 사진을

찍으려면 빛이 있어야 하므로 동양이 사진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그전까

지 어둠의 영역에 묻혀 있던 곳에 새로운 가시성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런 가시성은 때로는 인류학이나 지질학 같은 과학의 이름으로

때로는 군사 치안 보건복지 같은 행정의 이름으로 때로는 관광이나 상

업의 이름으로 때로는 교육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확산되었다

사진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런 담론들은 객관성 공평무사 정확성의

외양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진들은 식민지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

어진 것이다 그런 것들이 한데 모여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이 형



성된다 사진은 서양이 동양을 혹은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을 지배하는

도구로만 쓰인 것은 아니다 사진은 식민주의적 지배 자체의 일부이다

애초에 사진 찍는다는 것은 대상의 살아 있는 모습을 얼려서 고정시키는

것이므로 사진은 본질적으로 포획의 구조를 지닌다 그것은 대상을 영원

히 과거 속에 감금하는 행위의 일종이다 그럼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끊어버린다 조선은 일제에 의해 영원히 과거 속에 감금당하

거나 현실에 부재 하는 이에 따라 보호받고 지배받아야 하는 야만不在

의 세계 속에 봉인된다

만약 우리가 사진의 이미지를 단순하게 원근법적 예술의 발전된 형태

로만 간주한다면 이것은 사진의 진정한 의미를 조망하기를 그치게 된다

사진에 대해서 진정으로 새로운 것은 실재와 이미지 사이의 서로 다른 관

계 속으로 시간을 인도하는 것이다 초실재적인 이미지로서의 사진은

대상을 재현해낼 뿐 아니라 그 대상이 현재 부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진의 이미지는 과거에 존재했었던 대상에 대한 기억의 흔적이

다

그러나 일상적인 기념사진이나 앨범사진 같은 경우 거기에 개입하는

포획의 구조는 그리 복잡하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은 반면 어떤 국가를

대표하는 사진가가 다른 국가를 대표하는 사진을 찍어서 정보 지식으로

만들어내면 그 포획은 심각한 차원을 띠게 된다 앞서 말한 사진가나 사

진회사는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짓는 역할을 했다 그들의

카메라 렌즈에 들어오는 빛이 동양을 신비한 것으로 미개한 것으로 위

협적인 것으로 만들어 냈다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한국에 대해서 한 것도 이와 비슷한 일이다 일

면



본도 서양의 식민지배 경영의 지식을 본받아 한국을 기록하고 이해하고

진리를 산출해 냈다 그들이 조선사람들을 모아 놓고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서 신체측정 사진을 찍은 것은 그들이 서양에게서 배운 식민지 지배

의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었는지 잘 보여준다 물론 일제가 찍은 사진 중

에는 옥에 갇힌 독립투사들의 초상도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많은 노력

을 기울여서 이루어낸 프로젝트는 조선의 생활과 풍습을 광범위하게 사

진으로 찍어서 조사한 것이다 일본의 사진은 한반도 방방곡곡을 누비며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뿌리고 다녔다

문제는 서구 및 일본이 구축해 놓은 식민주의적 시각 체계에 대한 피

식민지 원주민들의 내면화이다 내적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는 일련의 주체 구성은 원주민이 원주민 자신을 낯설고 기괴하게 바라

보도록 유혹한다 이는 조선의 근대화를 추구하려는 근대적 지식인의 내

면 풍경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소구력 을 지니게 된다 식민지적召求力

근대성은이러한 시선의정치학에 대한문제적 지점을 환기시킨다 근대

적 주체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시선 주체로의 존재 변환이 필요하다 이

주체는 전근대적인 요소를 원경 으로 근대적인 풍물을 근경 으遠景 近景

로 배치함으로써 진보론적 시간의식의 원근법을 내면화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이 주체는 피식민지 주민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근대적 개인자아 을 근대적 국민으로 연접 시키려는 주체는 그連接

가운데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가정 가족 부인 여성을 정의 내려야만

한다 개인자아 과 국민을 인과론적인 내러티브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체와 타자를 분류해야 하는데 이때 새롭게 가정 가족 부인 여성이

발견되고 정의된다

이영준 사진 식민주의 프로젝트를 실천하다 홈페이지



소환되는3. 가정 상품미학으로서의 글쓰기,

-  와 조일재의 병자삼인< >

앞에서 년대 경성의 식민지적 근대성에 있어서의 시각 중심적 표

상 공간을 살펴보았다 중요한 사실은 일제 강점기를 해석할 때 근대주

의 식민주의 민족주의 들의 상호 관계이다 식민지 시기를 논의 대상으

로 할 때 일반적으로 이항 대립적인 짝패 개념을 호출하기 쉽다 이를테

면 식민지적 착취국가적 개발 일본 문화조선 문화의 대립항으로 접근

한다 거의 대부분의 민족주의적 담론은 식민지적 통제가 근대화하려는

조선의 노력을 파괴하고 왜곡시켰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식민주의와 근

대성 사이의 괴리를 가정하는 한도에서 논의한다 그러나 식민주의 근대

주의 민족주의를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지니고 있으면서 상호 보강하는

관계에 놓여있다는 시각을 유지할 때 식민지 역사를 보다 심도 깊게 이

해할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일제 강점기의 식민주의는 근대성과 연

계되어 있는 지구적 현상 그리고 세계적 상황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 식

민주의 라는 맥락에서 고찰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라는 매체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지점을每日申報  

가리키게 된다 이 매체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식민 정책의 담론적

최전방에 서있으면서 동시에 신문의 근대성을 확장시키는 도구로서도

작동했다 이 신문은 라는 민족주의 매체를 전면 대체하大韓每日申報  

는 악역 을 담당했다 말하자면 는 그 자체로 식민주의惡役 每日申報  

근대주의민족주의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하는 담론의 장으로서 존

면

위의 책 면



재하는 것이다 의 식민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이미 소상每日申報  

하게 알려진 바 있지만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신문의 매체

적 시각성이다 이전의 황성신문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민족주의 신문에 비해서 는每日申報    

막강한 자금력과 권력적 후원을 입고 근대적 신문 체제의 면모를 선보였

다 특히 신문 사진을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형식으로 게재하기 시

작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결론적으로 이 신문은 식민주의와 상품성

을 행복하게 결합시킨 프로파간다 매체로서 년대 유일한 국문신문으

로 정보 세계를 독점하게 된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은 每 

가 근대적 시각 효과를 동원하면서피식민지 주민을 호출하는방日申報 

식 식민주의의 고착화와 자본주의적 상품화가 공조하면서 문자매체와

영상매체를 결합하는 방식 등이다 이러한 지형도 위에 희곡적 글쓰기로

서의 병자삼인 이 배치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창작 희곡으로 기록

되고 있는 병자삼인 은 문학 텍스트임과 동시에 하나의 상품 광고 이

미지 기능까지 발휘한다

년 월 일자 에 천금단 광고를 시작으로 근釜山新報 千金丹  

대적 신문 광고가 선보이게 된다 그러나 본격적 의미의 근대적 광고는

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한 사회 내에서의每日申報  

핵심 제도로서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여러

주변 제도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한 시대의

광고 발달도 주변 제도와 관련되어 문화 형태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통합의 정도를 설명해 준다

선진자본주의 제국의 대열에 뒤늦게 동참하게 된일본은 후진성을 극

복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의 희생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 경제

는 근대화의 초기부터 군사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일본

이정민 일제 무단정치시대의 신문광고에 관한 연구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면



은 년 이후식량과 원료의 확보를위해 근대적인 공장제공업을건설

하기 시작했다 는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이윤 추구의 식민지每日申報  

정책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임무를 맡게 된다 는 총독부每日申報  

의 기관지였지만 경영면에서는 독립채산제였기 때문에 광고 유치에 매

우 적극적이었다 총독부의 어용지였기 때문에 독자들의 인기를 얻지 못

했지만 행정조직을 통한 의무적인 구독으로 민간지보다 유리하게 판매

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총독부가 각 군 면 등 지방 행정 단위별로

매일신보의 구독을 의무화했다는 것을 뜻한다

는 친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년대 문학작품의 거의 유每日申報  

일한 발표 무대였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문인으로 우리나라

신문학 전개에 관여하였다 는 이러한 문학작품의 활동무대가每日申報  

되기도 했지만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소설 게재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극

대화시키는 상업적 목적의 도구이기도 했다 에는 잡화 광고每日申報  

가 가장 많이 실렸는데 그 이유는 무단정치 시대에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었던 공산품 혹은 일상용품이 외국에서 수입됨에 따라 그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는 국내의 경제구조에서 자생적으로 발달된

광고라기보다는 외국의 소비시장으로서 그 수단이 되는 광고로 발달했

던 점을 시사해주며 결국에는 일본의 경제 지배 하에 종속됨으로써 일

본의 광고의 영향을강하게 받게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每 

가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日申報 

추지 않고 그러한 식민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매체적

특징 즉 시각 효과의 근대적 발전에 주목하고자 한다 상품 광고특히

상품그림이나사진와 시각 주체형성의상호 연관성을 통해 每日申報  

에 게재된 병자삼인 의 인쇄 매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논문 면

년 현재 는 격일간 지방지 경남일보 보다도 발행부수가 적었다每日申報    

위의 논문 면



는 년 월 일자에 실린 라는 제목의 스케每日申報 夕陽 孔德里  

치 사진을 시작으로 보도사진이 매일 하루에 한 장 이상의 사진이 실리

게 된다 같은 해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회에 걸쳐 총 회로 東京

라는 연재 사진이 컷씩 실린다 또한 년 월 일자부터 회畵報

게재된 의 이라는 기획 사진은 사회적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女子 職業

는 직업의 소개를 뉴스화함으로써 일반적인 스케치 사진에 뉴스성이 담

긴 사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년 월 일자 최초

로 에 보도된 성수만세와 성궁 니쥬바시이중교 광경이라每日申報  

는 사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이지 왕의 인물사진은 제도적 규제가 가해진 최초의 풀 사진으

로 이후 수없이 신문에 강요된 규제의 원칙이 된다 이 사진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강제성과 구속력을 갖는 사진이라는 점이다 일본은 메이

열화당 면崔仁辰 韓國新聞寫眞史  

  



지 년대부터 전국의 소학교까지 내려보낸 천황의 초상 사진 어진영御

이 왕의 순행을 대신했다眞影

어진영은 사진을 바탕으로 근대국가의 원수에 걸맞게 그려진 초상화

를 촬영한 것이므로 대량으로 복제되고 두루 존재하는 어진영은 원본성

이 결여된 시뮬라크르 로 유통되면서 천황의 이미지를 만들模像

어 냈다 이제 모상이 거꾸로 현실의 천황을 규정하는 전도가 발생한 것

이다 어진영이 사진이었다는 점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물적 으로呪物的

취급했던 것과도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국민적 규모로 사람

들의 구심적인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 시선들에게 무차별적이고 개

별적으로 일일이 시선을 되돌려 주는 어진영은 사람들의 중심이자 초월

적인 위치 즉 초월적 주체 의 위치를 확보했다 그것에 삼가 절하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주체에 의해 평등하게 보여짐으로써 그 초월적 주체

의 시선에 예속되는 것이다 국민은 초월자 즉 천황의 시선

하에서 널리 평등하고 균등한 신민 으로 형성된다 때문에 국민은

일시동인 으로서의 평등을 획득함과 동시에 일군만민一視同仁 一君萬

이라는 무매개적인 전체에 귀속하도록 요구받았다民

에 게재된 메이지 천황의 초상 사진은 피식민지 주민을 신每日申報  

민 으로 소환하고 끊임없이 타자로서 정의하는 절대 주체의 시선을臣民

의미하게 된다 근대화된 신기재를 갖춘 가 그 동안 열악한每日申報  

조건에서 발행되었던 민족지들에 비해 선명한 인쇄가 가능해지게 되자

뉴스와 사진에 대해 관심이 증가되었고 보도사진의 필요성까지 인식하

게 되는 사고의 대전환까지 유발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를 통每日申報  

하여 대중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다 일제는 그것을 창

출해내고 재조직하는 시각 매체를 이용한 프로파간다를 통해 대중을 교

박성관 옮김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李孝德   면



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설득하는 대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단순한 자연언어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명백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물론 사진이 우리나라 주민들에게 처음부터 제국주의적인 초월적 시

선으로 작동한 것만은 아니었다 년대 당시 증기선부터 전기 전차

우두 등은 물론 초목이나 가재도구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에도 귀신

이 있는 것으로 믿었던 민간신앙의 범주에서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카

메라와 사진도 여타 서양 과학 기술 문물처럼 그들의 생활에 작용하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귀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년경

에 이르면 사정은 많이 달라져서 권력과 여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사

대부들이 초상화 대신 초상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을 찾게 된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 이후 안중근은 민족伊藤博文

의 우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년 월 사형이 확정되고 월 일에

사형이 집행되자 그의 사진을 소장함으로써 그를 기리고자 사진관 문턱

이 닳을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집중시켰다 안중근 의사의 사진은 인화

된 것이건 인쇄된 것이건 간에 당시 가장 많이 판매된 사진이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진이 되었다 이른바 년대에 있어

사진이라는 대상은 가장 소구력 이 강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임과召求力

동시에 대중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재현체계였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사진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상호 간에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역할

을 하게 되었으며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반복되는

의사소통의 내면적 세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진은 집단에서 개인으

가 포토저널리즘에 미친 서강대학교 언론학과李禎鏞 每日新報 韓國 影響

석사학위논문 면

눈빛 면崔仁辰 韓國寫眞史  



로 무관한 관계에서 유관한 관계로 있었던 사실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기념사진은 바로 이러한 이해와 의

사소통의 당위성을 얻으면서 그 가치를 부여받게 되고 따라서 주목을 끌

기 시작했다

우리는 병자삼인 을 이해하는 한 방편으로 의 세계관을每日申報  

살펴볼 필요를 느낀다 이 신문이 당시에 문학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거

의 유일한 매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일재가 와每日申報  

유착 관계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가 의 기본 방每日申報  

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

에 대한 의 기본입장은 어떠했을까 년 월 일 사설에每日申報  

실린 글을 살펴보자

로 을 혀 에朝鮮婦女 自來 安樂窮困 專 男子 依賴 야 가男子 富貴

면 도父女 行乎富貴 며 가男子 貧賤 면 도婦女 行乎貧賤 야 의一毫

이自力辨 無 나 然 나 히 를尙 規模 格守 야 의 에 이非分 範圍 過越

無 더니 를近日 婦女 貧賤富貴 勿論 고 이擧皆 虛榮心 激增 야 奢

이 에廉輝目 極度 達 얏스니 가 의 와 의 와 가此 無根 花 無源 波 何 異 리

오

로 지라도 의 을京城 一帶 見 男子 憂愁草草 色 不免  되 彼婦女

個個楊楊 自得 야 비녀 한 개 역주에 이오 반지 한一釵 千金 一環

개 역주에 이로 희萬金 猶 不足 야 은他人 如何 이修飾 有 니

도 를我 此 倣 리라 은他人 如何 가佩具 有 니 도 를我 此 效 리라

야 도生活 不顧 고 도經濟 不顧 니 즉 에서 이라此 虛榮心 出 

지라謂

위의 책 면

每日申報 社說  



물론 의 사설과 이 신문에 게재되는 텍스트들의 관계가 선每日申報  

명하게 일치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그러나 가每日申報  

년대 초반 식민지 여성특히 부인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여성관은 식민지를 운영하고자 하는 일제의 조선관과

접맥되고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는 조선총독부의 막강한 후원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편집每日申報  

시스템을 자랑하게 되었는데 특히 보도사진과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활

용이 눈에 띈다 년 월 일과 일자 신문에는 경복궁과 광화문의전

경 사진이 게재되었는데 그 목적은 이곳에서 명치천황 을 우明治天皇

러러 사모 기 위 야 본샤가 쥬최한 경복궁 국화 관상대회菊花 觀賞大

를 선전하기 위함이었다 년 월 일자에는 명치천황 성영會 聖影

을 신문 한가운데 배치하고 그 주위에 과 의總督陳列 臨場 總督 觀光舘

와 같은 식민 모국의 위엄과 근황을 선전하고 있다團 招待

그러나 친일 어용 신문의 논조와는별개로 이 신문의 상업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병자삼인 은 사회면 소식 신소설 광고 각종 잡화

광고가 실려 있는 면에 게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병자삼인 이 처음

연재되기 시작한 년 월 일자 신문 면에는 신소설 琵琶聲 에

대한 예고 광고와 함께 병원 기와 서적 모직 회중시계 공기총 구두

안경 그리고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 조사국에서 낸 조선인 고용 채용 광

고까지모여 있는형국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희곡 병자삼

인 이독자에게 소통되는 시각적 효과이다 의 매체적 욕망은每日申報  

병자삼인 을 기타 여러 가지 광고와 동일한 맥락에서 수용되기를 바라

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년 월 일자 월 일자 월 일자

월 일자 신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월 일자에서는 병자삼

인 이 新演劇 靑年派一團 공연 안내 광고와 靑年派一團 觀覽者

를 한 할인권 안내 광고 그리고 인쇄기 도장 구두 광고에 의해爲 特別

완전히 포위 당한 모습으로 연재되고 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월 일자와 월 일자 신문인데 월 일자

신문에서는 병자삼인 우측에 가 소개되어 있고 희곡 중간에歌謠 每

에서 판매하는 의 라는 제목의 모자日新報社內 代理部 地方御買物 便利

광고가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희곡이 끝나는 지점에 도장 분실을 알리

는 개인 광고가 붙어있다 그리고 월 일자 신문에서 병자삼인 은

그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메리야스 샤쓰가 삽입되西洋 內衣

어 텍스트가 광고에 의해 두 부분으로 분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는 텍스트로서의 병자삼인 과 광고로서의 내복 선전이 동가 로 취同價

급되고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병자삼인 자체가 또다른 상품이기를

바라는 매체의 욕망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자삼

인 의 독자는 축음기 양약 구두와 모자 공기총 시계 등 근대 상洋藥

품의 소비자로서 연극이나 영화의 관람자로서 명치천황을 기리기 위해

경복궁에서 열린 국화 관상 대회의 관찰자로서 종로 사진관

과 활동사진을 상영하는 고등연예관의 고객으로서 호명된다 이 신문의

광고는 독자들의 내면 공간과 명동 종로 충무로 을지로의 상업 공간

을 연결시켜주는 매력적인 통로미디어 가 된다

년대 지금의 종로 가에 위치한 은 매우 대중적이고 상黃金遊園

업적인 공간이었는데 이곳은 일종의 멀티 엔터테인먼트 공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 안에서는 광무대 우미관 황금관 등 극장 몇 개의 전

    



시관이나 음식점 오락장들이 함께 결집되어 있어 다양한 흥행물을 상연

했다 또한 내부에 설비된 매점 수십 군데에서는 진열품 운동구의園

비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당시 극장이 활동 사진관으로서 영

화만을 상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소비문화와 스포츠 그리고 종합적

인 오락 시설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매일신 

보 의 광고에 의해 소환된 독자는 잠재적인 소비자로서 또는 배회하는 

관찰자로서 진고개 일대와 종로 부근의 극장가 상가를 출입했다 매일 

신보 는 신문 편집 자체로서도 근대적 시각성을 확보했고 이 시각적 체 

험을 매개로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경성 중심가의 소비공간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매일신보 와 소비공간이 동격으로 간주될 수있는 것은아니  

다 공간의 존재 방식과 실제적인 리얼리티는 책과 같이 쓰여진 것의

리얼리티와는 다르다 공간은 결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원인이고 생

산물이면서 동시에 생산자가 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매체로서의

매일신보 가 식민지 도시 경성의 소비 공간으로 통하는 지름길로 식민  

이 시기 경성 시내의 주요 관람 시설은 다음과 같다

협률사 서대문 내 봉상시 건물 한성전기회사 협동사진소 동대문 내 전차 창

고 광무대 황금정 사정목 황금유원 단성사 창덕궁 입구 지금의 종로 가

연흥사 중부 사동 개인저택 장안사 동구 내 장대장동 장사골 지금의 낙원

동 경성고등연예관 황금정 이정목 지금의 을지로 가 대정관 앵정정 일정

목 황금정 지금의 종로와 명동 사이 우미관 종로 이정목의 황금유원 내 지

금의 종로 가 황금관 황금정 사정목 조선극장 인사동 등이다 이중에서

단성사는 층 목조건물로서 서양식 외형과 일본식 실내구조의 절충형 극장이

고 대정관은 그 내부에 흡연실 휴게소 매점 화장실 운동장 등을 설치하고

한 부인 안내인을 고용했다 그리고 조선극장은 엘리베이터가 가설된 현洋裝

대식 층 건물이었다는 사실에 눈에 띈다

박현선 극장 구경 가다 근대 극장과 대중문화의 형성 문화과학 년  

가을호 면

면



지 독자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신문 매체의 시각적 배치와 텍스트 자체의 내적 원리가 상호 소

통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삼자병인 이라는 텍스트는 매체 속

성에 관계없이 자신의 고유한 구성 원리와 내러티브 구조를 내포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연재되고 있던每日申報  병자삼인 은 신문

이라는 한정된 프레임 속에서 다양한 문자적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전시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적 신문 매

체에 수록되어 있었던 병자삼인 은 그 내용과 별도로 시각적 이미지로

독자관객 또는 소비자에게 소통됨으로써 근대적 상품성을 담지하게 된

다 이때 신문 매체 속에서 구현되는 시각성과 그것의 효과는 언제나 역

사적인 산물인 동시에 주체화의 특정 실천 기술 제도 과정의 장소인 관

찰하는 주체의 가능성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때의 주체

는 일본의 식민 정책과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라는 기원에 의해 구성된

주체 또는 종속된 이다 독자는 의 경제적 욕망이 그려每日申報  

놓은 풍경화를 유목하듯이 관찰할 수밖에 없다 이때 매체적 텍스트로서

의 신문은 텍스트로서의 건물과 상호 소통하는 지점을 가진다

건물은 회화 사진 글 영화 그리고 광고와 같은 각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건물을 더 자주 마주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건물은 스스로가 재현의 매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건

물은 결국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축 이다

우리는 위의 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

학 텍스트는 회화 사진 영화 광고 그리고 건물과 같은 각도에서 이해

임동근 오성훈 외 옮김 관찰자의 기술 세기의 시각과 근대

성 문화과학사 면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박훈태 송영일 옮김 문화과학사  

면



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문학 텍스트를 더 자주 마주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문학 텍스트는 스스로가 재현의 매

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문학 텍스트는 결국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축 배

열 조합 전시 이다

건물의 창 영화 스크린 사진 등이 세상을 향해 난 창문이듯이 매일신

보라는 매체 역시 주체와 세계를 이어주는 창문의 역할을 한다 조일재

는 병자삼인 을 통해 작가가 포착하고자 하는 세계를 보여준다 그가

들이댄 카메라에는 근대성과 식민성이 착종되고 있는 시기의 부부가

포착된다 그러나 이 프레임 속에는 시부모와 자식들이라는 가족 구성원

이 누락되어 있다 작품 속의 인물들은 이렇다 할 가족 관계가 지워져 버

린 쌍의 부부들일 뿐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구현되고 있는 가정은 온

전한 의미에서의 가정이 아니다 작가의 시선은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서

오로지 부부 관계에만 고정되어 있다

병자삼인 은 안정 혼란 안정이라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내러

티브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극중 남성의 입장에서는 앙상레짐

의 재복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여성의 처지에서 본다면 견고한

가부장주의 하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자각해 가는 성장담 이라 할成長談

만하다 근대적 개인은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객체와의 독립성 변별성

을 획득하고 이 근대적 개인이 국민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

는 결절점 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나 근대적개인과 근대적結節點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가정은 중간에서 모순을 겪는다 가정은 근대적

개인이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전근대적인 규

율이 엄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근대성과

식민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불균질의 공간이다 근대 국가가 호명

하는 개인은 가정특히 부부관계을 해석하고 코드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자아를 표방하는 개인과 내선일체를 추구하

는 국가국민 사이의모순 관계가 돌출되는 부분은 바로가정이라는 사



적공적 공간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라는 시각적 매체와每日申報  병

자삼인 이 부부관계를 호명하는 것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총독부의 일본어 기관지 가 식민지 통치에 관여하는京城日報  

경성 주재의 일본인 지배계층에 속하는 식민지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는 교육받은 식민지 조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신문의每日申報  

담론은 한편으로는 식민지 주민의 의식 개조라는 상의하달적 측면과 다

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주민의 의식의 수렴이라는 하의상달적인 측면에

동시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식민지

주민 공동체에 대항 이데올로기 생산에 이 신문이 동시에 관여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이 신문의 담론의 모자이크는 년대 식민지 조선의 한국어

독자 공동체가 처한 역사적 상황을 전형적으로 대변하는 매체가 된다

는 대한매일신보 를 접수한직후 판매 부수 부라는저每日申報    

조한 영업 실적을 기록한다 이때 가 선택한 방식은 신문에每日申報  

소설을 연재함으로써 판매 부수를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면 정치 면

경제 면 사회 면 문화라는 기존의 구도를 무시하고 정론이 중심이었

던 면에 소설을 게재했다는 점에서 이 신문의 상업적인 욕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정치 제국주

의의 팽창에 의해 재편성되는 국제정세 등 정치성 짙은 정보 대신에 잡

보 와 같은 신문소설픽션을 식민지 주민 독자에게 공급한다는 편雜報

집 전략 즉 총독부 기관지로서의 성격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도안 삽화 사진 특수기호 등의 삽입과 같은 레이아웃 체제는 독자에

게 시각적 황홀경을 선사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점유 욕망을 부추겼다

조선총독부의 한국어 기관신문 의 담론이 놓여져 있던 검열每日申報  

상황 신문논설과는 다른 문학세계에서의 표현가능성 한국어 독자민족

정백수 한국 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 아세아문화사  

면

위의 책 면



공동체의의식이 재편성되는 과정에 작용하는신문 연재작품의 역할등

바로 이러한 지점에 병자삼인 의 연재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이 놓여

있다 병사삼인 은 상품성 제고를 위한 광고 이미지임과 동시에 년

일제 강점 이후 작가가 레이아웃한 가족특히 부부 내러티브의 희곡

이다 잡화광고에 둘러싸인 병자삼인 텍스트는 독자로 하여금 상품을

소비하도록 하는 소비자로 호출한다 그러나 이때의 독자는 진정한 의미

에서 시각 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식민지 지배 하에서 식민 종주국의 근대성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성을

매개해 주는 것은 근대성의 겉모습인 물질적 구현물들의 물질성

이었고 이러한 구현물들은 피지배자인 식민지 조선인의 주체성을 형성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식민지적 기제 속에서 조선

인들은 근대성의 발현을 위해 값싼 생산력을 착취당하면서도 근대성을

생산해내는 주체가 되지 못한 채 근대의 주변에서 근대성의 관객의 위치

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벤야민 은 소외된 도시 노동자에게 상품은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시각적 환영 으로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물幻影

신숭배는 진열대에 전시되고 있는 상품을 살 수 없을 때에만 일어난다

자본주의 생산관계 하에 놓인 개인은 생존을 위해 도시 공장에서 자신의

노동을 상품화해야 하는데 그의 임금으로 시장에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 물신숭배가 일어난다 식민지 주민들은 당시로서는 화려하

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의 시각적 상품주의를 감상하면서 동시每日申報  

에 그곳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었다 근대성과 식민성의 날카로운 균열

최정무 경이로운 식민주의와 매혹된 관객들 문화읽기 삐라에서 사이버문 

화까지 현실문화연구 면 

위의 글 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피식민지인의 내면 공간에 작가 조일재는 부부

라는 풍경을 배치한다 이때 부부는 국가의 알레고리로 해석될 수 있

는 여지를 남겨둔다

개인 가족 등의 소단위를 자율성을 지닌 일 요소로서 주장하게 된 것

은 년의 한일 강제병합 이후 개인 국가와 을 병렬시키는 발私 公

상이 일반화된 이후였으며 그 후에도 개인이나 국가를 떠올릴 때 은유와

환유는 늘 함께 얽혀 있는 상상력이었다 국가와 가족 혹은 국가와 개인

의 직접 일치를 함축하는 은유가 애국의 열혈주의와 친연성을 갖는 반면

가족과 개인의 위상을 부분으로서 조정하려는 환유는 보다 냉정한 시각

을 전제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분법 사이에는 늘 동요나 융

합의 계기가 있기 마련이다

국민으로서의 평등과 일치를 무엇보다 강조해야 했던 근대 초기 가부

장제적 상상력은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국가와의 완벽한

일체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면 계속 활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년대의

상징적 가부장은 은폐되어 있으되 언제고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아버지

무능하지만 다시 힘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였다

년대와 마찬가지로 년대에도 은폐되거나 추락하는 가부장의

권위는 언제고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무능하지만 다시 힘을 찾을

수 있는 권위였다 그리고 조일재는 병자삼인 에서 그 권위를 가공의

내러티브 속에서 되찾아준다 이승희는 병자삼인 을 논외로 한 채

년대 희곡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근대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근대적

권보드래 가족과 국가의 새로운 상상력 신소설의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홈페이지 학술자료실 이 논문은

한국현대문학연구 제 집 에 실린 글임  

위의 글



주체가 맞닥뜨려야 하는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과 개인의 관계를 설정

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근대적 주체가 맺고 있는 가족이나 여

성의 주체성을 통하여 주체 자신을 객체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고 언급

하는데 기실 이러한 지적은 병자삼인 에도 적용될 속성으로 보인다

신소설 長恨夢 과 의菊 香 에서 여주인공들이 기생 신분으로 고통스

러운 삶을 살다가 남성의 포용력에 의해 구원받고 있듯이 병자삼인

역시 세 명의 남편에 의해각성하기 때문이다病者 長恨夢 의 심순애

와 의菊 香 의 국희는 모두 근대적 지식인인 상대 남성에 비해 절대적

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병자삼인 에서의 세 남편은

모두 아내에 비해서 근대적 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열등하며 이에 따라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근대 국가의 핵심적인 기구

들에 포함되는 근대 의학과 근대 교육의 담당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이

들이 근대 국가 건설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비웃고 있다 중요한 것

은 또 하나의 근대 국가의 기구인 경찰력에 의해 전도된 가정과 부부

관계가 교정되고 봉합된다는 사실이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분담에 대한 전도 는 식민지 초기 담론 효과顚倒

에 있어 매우 흥미롭고 묘한 여운을 남긴다 세속 문화에서 환상성

이라는 양식의 특징이 초자연적인 영역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어떤 것 다른 어떤 것으로 전도된 자연적 세계를 제시하는 것이

라면 병자삼인 의 역전된 부부관계는 어느 의미에서 환상적이다 환

상이 사실에 반대되는 조건을 오히려 사실 그 자체로 변형시키는 서사

적 결과물이라고 했을 때 지배적인 가설에 대한 위반은 규범적인 것으

로 여겨지는 규칙이나 관습들을 전복하려는 시도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사회적인 전복 행위가 될 수 없다 게다가 병자삼인 에서 벌어지는

이승희 한국 사실주의 희곡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면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면



부부들의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은 식민지 시기 국가기구라는 외부로부터

관찰되고 있다 우려할 만한 점은 조일재는 병자삼인 이라는 텍스트의

외부에서 극중 공간을 관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가 시선이 헌병 보조

원 길춘식의 시선과 겹쳐지는 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이 전통적인 봉건 가족질서를 옹호하면서 가족제도의

봉건화를 통하여 일제지배세력을 재편성하고자 한 동시대 현실을 구조

화 한 것이라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제국주의 이

데올로기와 일원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복잡한一元的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를테면 병자삼인 이 당대의 지배적 담론으로부

터 빗겨 가는 틈을 마련하고 있다거나 역설적 비판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명옥과 양승국은 각각 희곡 병자삼인 연구 와 병자삼인

재론 에서 병자삼인 이 일본 식민제도의 제국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부부우열의 세계관 및 일본 식민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비판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논문들은 년대의 교육

제도 의료 체계 우승열패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사실을 논거로

하여 텍스트가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반항담론을 생산해 내고 있음

을 추적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삼인 이 년대 당시 성황 중이었던

신파극 이광수와 윤백남의 창작희곡 그리고 조일재 자신의 신소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돌출적인 작품이었다는 점 그리고 조일재가 每日 

의 가장중요한 논객 중의 한 명이었다는 점申報 論客 병자삼인 이라

는 텍스트가 라는 친일적 상업적 미디어 담론 체계로부터 완每日申報  

민병욱 조일재의 病者三人 연구 한국 극작가 극작품론 민병욱 최정  

일 편저 삼지원 면

구명옥 희극 병자삼인 연구 한국극문학 한국극문학회  

양승국 병자삼인 재론 한국 신연극 연구 연극과인간  



전히 자유로울 수만은 없었으리라는 점 등 때문에 해석상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병자삼인 텍스트는 불특정의 독자가 아니라 의 독자라每日申報  

는 특정의 독자를 상대로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

가 있다 특히 병자삼인 이 소환하는 독자는 신소설 琵琶聲 신파극

靑年派一團 不如歸 등을 소비할 잠재 고객으로 규정된다 년

대 식민지 주민의 공동체적 이데올로기를 수렴하고 조절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연재소설을 통해 독자 작가의 문학적 감수성을 재편성하는 기

능을 라는 미디어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每日申報  

병자삼인 에 대한 주제적 분석은 앞으로 지속적인 논쟁을 통해 전개되

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長恨夢 의 심순애와 의菊

香 의 국희 그리고 병자삼인 의 세 신여성들을 포착하는 조일재의

남성적 시선이다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부터 능멸 당하는 심순애와 국

희 그리고 또 다시 남성에 의해 구원받는 소극적 여성상 이러한 지점

위에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당당한 신여성의 돌발적인 출현은 문제적

이라 할 만하다 남성적 권력의 희생양으로 심약한 여성들을 소설의 주

인공으로 내세우다가 갑자기 폭력적인 여성들을 무대 위로 호출한 이유

는 무엇일까

병자삼인 에서 세 명의 부인들은 근대적 지식의 우월성을 토대로 가

부장의 권위를 박탈하려 한다 그러나 그녀들의 악행 은 단지 포즈惡行

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남편들을 억압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 제도가 보장해 주는 근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었지 그녀

정백수 앞의 책 면

이 의문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명쾌하게 답변할 상황은 아니다 이는 조일재

의 신소설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그의 생애 및 문학 이외의 글들에 대한 자료

수집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들 스스로가 자아와또 다른 자아의관계라는입장에서궁극적인독립

을 이루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의학과 교육이라는 근대 지식의

권력도 근대 국가의 통제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근

대 국가의 통제가 지극히 가부장주의적이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일종의

약화된 팜므 파탈 로 구성되고 있는 병자삼인 의 세 부인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그녀들은 힘의

주체가 아니라 담지자이다 즉 그녀들은 의지력을 빼앗겼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는 위기 의식은식민지 국가 경영의

하급 관료라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의 등장으로 성급하

게 해결된다 비정상적인가정 좀더 과장하여 표현하자면 기괴한

부부 관계에서 이 기괴함은 은폐되어 있어야 하지만 폭로되어 버리고

만 어떤 것을 상징한다 기괴함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가시화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감추어 있던 것이 드러나는

과정 즉 기괴함을 구성하는 방식에 추가된 어떤 것의 폭로이다 기괴함

은 익숙함과 궁극적으로 일치될 때까지 양가적인 방향으로 전진한다

이러한 양가성의 분열 증상은 이른바 구원 환상 의 형식을

통해 봉합된다 가부장주의적 가족 체계 속에 틈입한 근대적 신여성의

진형 구축은 전통적 가족 서사를 해체하기 위해 가부장을 위협한다 남

편들은 자신들을 희화화하고 엄살을 부림으로써 모성 본능을 유발하고

국가기구의 개입에 힘입어 와해되려는 구 가정의 질서를 구원한다

강수영 공선희 옮김 악녀 인간사랑 면  

연극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뜻밖에 나타나 다행한 결말을 지어주는 인물이나

사건

앞의 책 면 그녀의 다음과 같은 지적도 상기해 볼 만하다

나는 여성 범죄자란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 중복된 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여성의 수수께끼와 여성의 폭력성의 수수께끼는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이

다 폭력적인 여성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백인 가부장적

이성애에 복무하는 편리한 구성물이다 그녀는 범죄학 담론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특정화된 따라서 통제 가능한 범주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 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구원환상이 권력 지향적인 왕 황제 대통령 같

은 권위 있는 인물로 전치되어 나타나면서 파시즘 지향으로 나타난다면

어머니를 둘러싼 구원환상은 자신과 닮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제공함으로

써 그녀에게 다른 삶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신과 닮은

아이를 제공한다는 소망은 아이로 하여금 결국에는 스스로를 아버지와

완전하게 동일시할 수 있게 해주는 가부장적 정체성의 완성과 재생산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구원환상이란 파시즘과 가부장제의 기초를 마련하는

심리적 기제이다

이러한 구원환상을 통해 피식민지 남성들은 자신의 남성성을 회복하

기 위해 식민 지배자의 입장을 취하기 쉽다 이들은 거세되고 유아화된

자기 이미지를 떨쳐 버리고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해 여성에 대

한 폭력을 포함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려 한다 이에 따라 식민지 남

성과식민 지배자는 식민지여성을 억압하는 동지적 관계를이룬다 그

리고 이러한 관계는 식민지 시기 재현의 정치학을 통해 구현된다 이때

재현의 체계는 주로 시각성의 배치와 구조화에 기대게 된다 식민지에서

의 도시 공간과 미디어의 시각성은 담론 통제와 운영의 권력을 지닌 자

들에 의해 배치되고 체계화된다 재현체계가 특정한 사회적 세력들 즉

부르주아 남성 이성애 전문가 서구 근대론자 집단 또는 세력에 의해

장악 된다는 사실은 재현된 텍스트가 자족적인 폐쇄공간으로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병자삼인 은 식민지 초기 시각 체계에 봉합

되었다가 빗겨 나가기도 하면서 식민지적 근대성의 어지러운 흔적들을

주창규 탈 식민 국가의 민족과 젠더 다시 만들기 신상옥의 쌀 을 중심으

로 영화연구 한국영화학회  면

최정무 박은미 옮김 한국의 민주주의와 성차별 구조 일레인 김 최

정무 편저 위험한 여성 삼인 면에서 재인용  

강내희 재현체계와 근대성 재현의 탈근대적 배치를 위하여 문화과학  

년 가을호 면



남겨 놓는다

맺음말4.

이 글은 년대 도시적 표상공간의 식민지적 근대성에 있어서의 시

각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재현되는 희곡 텍스트의 존재 방식

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자 매체로서의 희곡 텍스트

가 도시 경관 주거 공간 관람 제도 등과 같은 근대적 시각 체계의 작동

원리와 상호 연관적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국권을 상실한 이후 년대의 경성 개발은 명백히 식민지성을 가시

화하는 작업으로 해석된다 용산의 일본군 주둔지와 경복궁을 이어주는

도로의 건설 서양식 건축물의 등장과 가로수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스

카이라인의 변화 문화주택 사업을 통한 일본식 주택 구조의 공간적 재

배치 등은 피식민지인의 내면 공간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게 된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진행된 조선물산공진회는 일련의 박람회 박물관

전시관 등과 같은 일련의 근대적 관람 제도를 대표한다 이러한 제도의

시각적 효과는 합리적인 배열과 규칙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성의 모순

을 은폐하고 굴절시키기 위한 이성주의를 전면에 배치한다 식민지 원주

민들은 대상을 점유하는 시각적 주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분류되고

정의되는 시각적 대상으로 고착화된다 이때 시선의 불평등한 계열화가

강요된다

특히 식민지 원주민을 호명하기 위해 식민지 여성을 관음의 대상으로

설정하게 된다 식민지 여성은 외부적 시선에 의해 탐식의 대상으로 점

유되고 기표화된다 이때 식민지 여성의 몸은 제국의 근대성을 규명하기

위한 대립항 즉 배제되고 왜곡되고 은폐되고 페티쉬화되는 대상으로 고

착된다 근대적 자아를 근대적 국민으로 변화시키려는 주체는 가정 가



족 부인 여성을 관찰하고 분류하고 정의 내려야 한다

매일신보 는 시각적 매체로서 앞에서 살펴본 근대적 시각성과 긴밀  

한 의미망을 공유하고 있다 이 신문은 획기적인 인쇄술과 사진술을 동

원하여 신문을 읽는 매체로서뿐만 아니라 보는 매체로서 거듭나게 하였

다 특히 사진은 문자나 회화에 비해서 사실의 전달을 투명하게 수행한

다는 인식을 유도한다 개선된 사진 기사는 독자로 하여금 사실 보도라

는 확신을 갖게 했고 이에 따라 매력적인 사진들의 선택과 배치는 식민

지 원주민과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결합하는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통로

를 제공한 셈이 된다 메이지왕의 초상 사진 경복궁 국화 관상대회 사진

그리고 각종 광고를 위한 시각적 장치들은 식민지의 독자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호명하고 구성하는 스크린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적인 것은 병자삼인 이 연재되던 방식이다 가요 소개 기사 모

자 광고 도장 분실 광고 등의 정보들이 병자삼인 텍스트를 분할하거

나 포위하면서 희곡 텍스트가 독자적인 자기 완결체로서의 예술로 읽혀

지지 않고 상품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또한 이 작품이 근대적 여

성들을 전면으로 소환하여 작품외적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할 만하다 호출된 여성들에 대한 시선이 이 작품에서는 양가적인 형

태로 제시되고 있는데 근대성에 대한 선망과 전통적인 가부장주의의 완

고한 가정관 사이의착종 양상이그것이다 병자삼인 을 감상하는독자

는 조선총독부의 제국 이데올로기를 수용해야 하는 식민지 원주민으로

호명됨과 동시에 근대적 상품의 자유로운 소비자로 호명된다 따라서

병자삼인 은 작품 외적 환경에 의해 그 자체로 분열적인 수용 양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작품 내적 내러티브에 있어서도 근대성식민성 가부

장주의여성주의 환상성사실성 동일성위반성의 경계를 어지럽게 넘

나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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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한국 근대의 박람회 박물관 서경문화사  

눈빛崔仁辰 韓國寫眞史  



열화당崔仁辰 韓國新聞寫眞史  

최정무 한국의 민주주의와 성차별 구조 위험한 여성 일레인 김 최정무  

편 박은미 옮김 삼인 면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역사비평사  

정진배 김정아 옮김 옥시덴탈리즘 강  

박훈태 송영일 옮김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문화과학사  

임동근 오성훈 외 옮김 관찰자의 기술 세기의 시각과 근대

성 문화과학사 

강수영 공선희 옮김 악녀 인간사랑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허호 옮김 도쿄 이야기 이산 초판 쇄  



病者三人

每日申報

每日申報

每日申報



病者三人

病者三人

病者三人 每日

申報

접 수 일 년 월 일

심사기간 년 월 일 일

게재결정 년 월 일편집위원회의




